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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도 가을 탄다 … 가을철 차량 관리 방법

아침,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가 가을이 성큼 다가

온 것을 알게 해준다. 가을이면 알록달록한 단풍과 

일교차로 인한 안개가 아름다운 정취를 만들어내기

도 한다. 하지만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 

사실은 내 차를 위협할 수도 있다. 숨겨진 가을의 복

병으로부터 내 차를 지킬 수 있는 가을철 차량 관리

법을‘삼성화재 다이렉트’가 소개했다.

▣ 낙엽 제거하기

낙엽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차량에 문제가 생

길 수 있다.

■ 성능저하 및 과열

차량에 쌓인 낙

엽을 치우지 않고 

주행하면 낙엽이 

차량 곳곳에 들어

갈 수 있다. 대표적

인 위험 부위가 공

기 통풍구인 라디

에이터 그릴과 유

리와 보닛이 만나

는 카울이다. 이러

한 곳이 낙엽으로 

막히면 냉각 기능

에 문제가 생겨 차량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. 배기구

에 쌓였을 때는 훨씬 위험할 수 있다. 낙엽이 배기구

를 막으면 열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엔진이 과

열되고, 마른 낙엽에 불이 붙어 화재 사고로 이어

질 수 있다. 그러므로 낙엽이 많은 곳에 주차했다

면 주행하기 전, 꼭 낙엽이 쌓였는지 확인하는 습

관이 필요하다.

■ 차체 오염

낙엽은 자동차를 

오염시키기도 한

다. 일교차로 발생

한 이슬 때문에 낙

엽이 차체에 붙어 

진액을 묻히는 것

이다. 진액이 묻었

을 때는 알코올이나 식초로 닦아내면 깨끗이 제거

할 수 있다. 또한, 낙엽이 띄는 산성은 도장 면을 변

색시킬 수 있으므로, 차량 위에 낙엽이 떨어져 있는 

것을 발견했다면 바로 제거해주어야 한다.

무엇보다도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곳에는 가급적 

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다.

▣ 가을철 점검해야 할 차량 부품

■ 안개등

안개 낀 날의 사고 

치사율은 맑은 날에 

비해 약 4배 정도 높

다. 사고를 예방하고 

안전운전을 하기 위

해서는 꼭 안개등을 

켜서 시야를 확보해

야 한다. 일반 전조등이 안갯속에서 반사되어 시야 

확보가 어려운 것에 비해 안개등은 시야 확보는 물

론 상대 운전자에게 내 존재를 알려 방어운전도 할 

수 있다. 그러므로 가을에는 안개등이 잘 작동하는

지 점검해보아야 한다.

일반 승용차 안개등은 4~5km 혹은 2년 이상 사용

하면 색상이 변질하고 조명도가 약해질 수 있어, 이 

같은 경우 교체하는 것이 좋다. 전구만 교체하면 되

는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

도 차량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된다.

■ 와이퍼

와이퍼 점검도 빼

놓을 수 없다. 일교

차로 차량 앞 유리

창에 뿌옇게 김이 

서리거나 안개 등으

로 시야 확보가 힘

든 날이 많기 때문

이다. 와이퍼는 차량 앞 유리창이 맑게 잘 닦이지 않

으면 바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. 또 워셔액이 부족

하면 와이퍼가 앞유리에 흠집을 낼 수 있으므로 함

께 점검하여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.

▣ 서리 대비

■ 열선 점검

가을부터는 차량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가 커짐에 

따라 차창에 김서림이 생기기 쉽다. 이때, 김서림을 

제거하여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 공조기를 켜는데 

후면 유리까지는 훈풍이 잘 닿지 않아 대부분의 차

량에는 후면 유리에 열선이 설치돼 있다. 열선은 차

내 청소를 하는 도

중 등 고장이 나기

도 한다. 그래서 후

방 시야까지 안전

하게 확보하려면 

열선이 정상 작동

하는지 꼭 점검해

봐야 한다.

열선 고장 여부는 

간단하게 알아볼 

수 있습니다. 공조

기와 열선 작동 후 

5분이 지난 후에 

차창에 입김을 불

어 바로 사라지면 정상이다. 그보다 오래 걸린다면 

고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.

■ 타이어 공기압 점검

가을에는 낙엽이 

쌓이고 일교차 등

으로 노면이 젖어 

도로가 미끄러울 

수 있다. 이를 대비

하기 위해서는 타

이어 점검도 필요

하다. 여름보다 기

온이 낮아지면서 

타이어 내부 압력

에 변화가 생기게 

되고, 팽창과 수축

을 반복한 공기압

은 적정 수준 이하

로 떨어질 수 있다. 공기압이 떨어지면 타이어 제동 

기능이 떨어지므로 가을철에도 꼭 타이어 공기압

을 점검해야 한다. 특히 계기판에 TPMS(타이어 공

기압 경고등)가 떴다면 바로 주유소나 정비소에 들

러 공기압을 맞춰주어야 한다.

가을철에 멋진 풍경을 만들어주는 낙엽이나 일교

차로 인한 안개 등은 안전운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

될 수 있다. 그러므로 가을에도 잊지 말고 꼼꼼하게 

차량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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